
	공동체 기도
	
	

	
1. 뉴저지초대교회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도록

2. 일터와 삶터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 살아가도록 

3. 공동체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4. 각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5.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당회와 모든 영적리더들이 성령충만하도록

6.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주일학교와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사역에 온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 일정
	
	

	

9월 14일(토) : HF Family Picnic 
9월 17일(화)-20일(금) : 창조과학탐사여행 
9월 20일(금)-22일(주일) : 영커플 가족 수련회 
9월 27일(금)-29일(주일): 청년부 수련회 
9월 29일 (주일) : 10월 순장교육 
10월 18-20(금-주): 창립기념주일기념 부흥회 




2019년  9월 두 번째 모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16:1-10 
	알리는 말씀
	
	

	
1. 2019년 교회 표어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입니다. 

2. 순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곡 찬양/대표기도/성경봉독/순교재나눔/기도제목나눔
·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순교재 내용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공동체 암송(시편 100:1~5)& 찬양 스케줄: 
9/6 - 18공동체, 9/13 - 19공동체, 9/20 - 20공동체, 9/27- 21공동체, 10/4 - 22공동체, 10/11 - 23공동체 

4. 순모임 후에 온라인를 통해 순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디아스포라 사역: 순원들 중에 교회를 떠나 타주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공동체 담당 목회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일대일 동반자, 양육자, 제자훈련, 초대 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16장 1-10절) 
하나님 찬양 드리기 (각 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하게 찬양하세요) 
· 정결하게 하는 샘이 (새찬 264장), 예수 하나님의 공의 
· Focus, 매년 시행하던 구약의 대속죄일 규례는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마음 열기 ㅣ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ㅣ
	레위기 16장 1-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bookmark: _GoBack]유대력으로 매년 7월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1일은 나팔절입니다. 길게 나팔을 불어 회개하며 신년을 준비하도록 독려하는 날입니다. 10일은 대속죄일 (욤 키푸르) 의식을 통해서 민족의 죄악을 용서받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였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심판받아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성소 출입과 관련한 엄격한 규율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대속죄일의 모든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지성소 안 속죄소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이었나요? (2-4절) 



2.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회중이 가져온 두 마리 염소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나요? (7-10절) 

적용과 나눔
1.구약시대와 오늘날을 비교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완전한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누리게 된 복은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자백하고 멀리 떠나보내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 말씀 다지기  
구약시대에는 해마다 대속죄일이면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집례한 구약의 제사는 동물로 속죄 의식을 행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흠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죄악 된 행실을 멀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ㅣ 불완전한 구약의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 완전한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 아들 에수님의 피로 이루신 값진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ㅣ “…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위기 16:2) 
